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１. 경 과

가. 청 원 자 : 김순호(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외 676명

나. 소개의원 :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환경수자원

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22. 4. 7.

라. 회부일자 : 2022. 4. 11.

２. 청원요지

○ 동북선 도시철도 103정거장(①제기동역 환승)의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환승출입구 설치와 6호선 고려대역 기존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104

정거장(⑥고려대역 환승)의 접근성 제고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출입구 2개소 설치를 청원함



３. 소개의원 요지

○ 동북선 103정거장의 출입구가 양쪽에 설치될 계획이나 1호선 제기동

역과 연결되는 환승통로를 이용해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승출입구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동북선 104정거장은 별도 출입구 없이 기존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와

환승통로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북선 접근성 향상과

이용량 증가에 대처함으로써 철도 이용활성화 도모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동북선 103정거장 약령시장쪽 출입구 설치

- 약령시장 쪽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철 1호선 하부를 통

과해야 하나 1호선 구조물(약 50년 경과로 노후)과 저촉되어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연결통로의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구조물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거장의 위치 변경 및 본선의

선형변경이 필요하고

1) 도시철도사업부-22666(2022.6.3.)호 “청원회부에 대한 의견 제출”



- 제기동 방향 출입구 설치 시 생계형 거리가게 및 노점상 철거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 예상(준공

대비 절대공기 부족)

검 토 안 (약령시장쪽 출입구 신설)

○ 104정거장 외부출입구 (추가)설치

- 정거장이 위치하는 고려대역 교차로에 6호선 고려대역 외부출입구 6

개소가 위치하여 동북선(104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위치 확보가

불가한 입지여건(보도폭 협소 등)으로 사업제안시 교차로출입구를 공

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 청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입구를 신설할 경우에도 104정거장 대

합실로 연결되어야 하나 대합실이 6호선 고려대역 측에 위치하므로 동

선 개선효과가 없고(역동선)

- 동선개선을 위해 별도의 대합실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 과다 발생 및

재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 민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청원 의견수용이 곤란)

평 면 도

종 단 면 도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동북선 103정거장(①제기동역 환승) 출입구 2개소 모두 경

동시장사거리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청량리농수

산물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104정거장(⑥고려대역 환승)의 자체 출입구가 없어 지역주민이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를 이용해야함에 따라 기존 출입구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103(1개소) 및 104정거장(2개소)에 출입구 설치를 요청하는 것임



다. 검토의견

▮ 동북선 추진현황

○ 서울시는 동북지역의 도시철도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

근성 향상을 위해 ’20년 1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총 투자비 1조6,162억원2)을 투입하여 ’21년 7월 착공

했으며 ’26년 개통 예정임

○ 동북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 16개 정거장(7개 환승정거장3)),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공구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22년 5월 현재

공정율 7.55%로 지장물 이설, 파일항타 및 굴착 등 토공사를 진행 중임

※ 동북선 공구별 위치도 

2)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총투자비 : 1조 6,162억원(총사업비(14,361)+보상비(1,129)+시설부대비 등(672))

- 재정사업비 8,299억원(국비 1,704, 시비 6,595), 민자사업비 7,863억원

3) 환승정거장 7개소 : 왕십리역(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

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 동북선 공구별 현황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시공사 금호산업(주) ㈜호반산업 현대엔지니어링(주)
코오롱글로벌(주)
㈜대명건설

감리단 ㈜동해종합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태조엔지니어링

구 간 101~104정거장 105~108정거장 109~113정거장 114~116정거장

연 장 3.82km 4개역사 3.25km 4개역사 4.77km 5개역사
1.57km 3개역사,
차량기지

▮ 동북선 103정거장 출입구 신설 관련

○ 서울시는 동북선과 지하철 1호선 이용객간의 환승편의를 위해 103정거

장을 환승정거장으로 계획하고 제기동역과의 환승, 본선 및 출입구 위치

등을 고려해 103정거장 위치를 경동시장사거리에 설치토록 설계함

○ 현재 동북선 103정거장의 출입구는 경동시장사거리 교차로 남측 가각부

보도상에 각 1개소씩 설치될 예정으로 약령시장 및 경동시장 등 이용시

민들이 동북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동시장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

왕산로를 횡단하여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또한 103정거장 남측 끝에 위치하는 등 출입구 및 승강편의

시설이 모두 경동시장사거리 교차로 남측에 편중되어 동북선을 이용하기

에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약령시장쪽 출입구 설치시 지하철 1호선 하

부를 통과해야 하고 약 50년 경과한 노후 구조물 저촉이 발생하므로 안

전성 및 시공성을 감안할 경우 통로설치가 불가능하며 보도상 생계형 거

리가게 및 노점상 철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는 의

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2.1 설계방향4)

에서 정거장의 동선은 가급적 짧고 단순화하여 이용객이 원활하게 승·하

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결통로 설치위치를 지하 1층이

아닌 지하 3층 승강장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경우 1호선 노후 구조물

과의 상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입구를 경동시장 사거리 북측 가각부로 변경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위치

를 기존 출입구 위치로 변경5)하거나 현재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위치를

유지한 채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출입구를 추가 신설6)하는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동북선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제2장 설계 일반지침 2.1 설계방향 2.1.1 기능성

(1) 동선은 가급적 짧고 단순화 하며, 이용객의 승·하차 및 환승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동흐름을 위한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2)~(4) 생략

(5) 인접건물을 활용한 겸용출입구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게 한다.

5) 기 설계된 103정거장 출입구는 정거장 남측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북측 가각부로 연결하고 엘리베이터는

경동시장 사거리 남측 가각부에 설치하고 특별피단계단은 엘리베이터 위치로 이동 가능

6) 1호선 구조물과 상충을 피하기 위해 승강장 또는 지하2층에서 출입구 연결통로 설치 가능



※ 103정거장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위치 개선도

○ 또한, 동 설계지침의 설계방향에서는 인접건물을 활용한 겸용출입구 설

치를 고려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 등 물리적 여건(생계형 거리가게 철거 등) 또는 출입구 신설예산

등 제약조건을 감안해 민원발생과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토록 인접 건축

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동북선 104정거장 출입구(2개소) 신설 관련

○ 동북선은 지하철 6호선과 환승을 위해 6호선 고려대역 인접부에 104정

거장을 설치하고 환승통로를 통해 6호선과 환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북선 104정거장 자체 외부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6호선 출입

구를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음

○ 이로 인해 104정거장 이용객이 정릉천 및 홍파초등학교 방향으로 접근

하기 위해 104정거장 북측 끝에 설치된 환승통로를 통과해 6호선 고려

대역 대합실을 거쳐 다시 반대방향인 4번과 5번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

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이용불편이 예상되는 실정임

※ 104정거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신설 위치도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보도폭 협소 등으로 외부출입구 설치가

불가하고 출입구 신설 시 동북선 104정거장 대합실로 연결되어야 하므

로 동선 개선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설계 시 외부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여건, 공사 편의성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다소 인정되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서 정거장 동선은 가

급적 짧고 단순화하여 이용객이 원활하게 승·하차 및 환승토록 한다는 점

에서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자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104정거장의 심도는 42.02m로 동북선 16개 정거장 중 가장 깊

어 비상시 대피시간이 과다7)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2대/24인승)가 승강장

에서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대합실로 이동 후 경사형 엘리베이터

(1대/15인승)를 통해 6호선 고려대역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이동체계로 계획되어 있어

출퇴근시간 6호선과 동북선 이용객이 출입구 폭이 협소한 고려대역 4번

과 5번 출입구로 집중될 경우 출입구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

는 실정임(별첨자료 참조)

7) 104정거장의 비상상황 발생시 지상탈출(도달) 시간은 5.14분으로 설계하였으며「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

승·편의시설 설계 지침」근거하여 설계함

3.5.3 피난시설

(2) 정거장 내 열차 화재

4) 대피시간의 기준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한다.



○ 동 설계지침 3.3.2 외부계단(출입구)8)에 따르면 도로의 지상횡단이 가

능한 경우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신설하고 보도상 잔여보행

폭이 협소한 경우 보차선 조정 및 건물 후퇴선 활용 등을 대책을 마련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안전 담보와 지상부 보도폭 확보(필요시 보차선 조정 및

건물후퇴선 활용9)) 및 불필요한 대합실 경유를 방지토록 승강장과 지상

을 직접 연결하는 외부출입구10)를 104정거장의 피난계단 설계위치에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는 현재 동북선 건설공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북선 103 및 104정거장의 출입구 신설로 인해 동북선 개통일정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동북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8)「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3.3.2 외부계단(출입구)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외부

계단 위치를 결정한다.

2) 중량전철은–중략 - 경량전철은 도로의 지상횡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1개소 이상, 도로의 지상횡

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 ~ 5) 생략

6) 보도 상의 잔여보행폭이 2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 조정, 건물의 후퇴선 활용, 인접한 대형건물

의 출구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점용하여 보도 폭을 확보하는 등

의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다만, 기존 외부계단(출입구)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104정거장 설치위치인 고산자로의 보도폭은 4.7~5.5m, 3차로의 차로폭은 최대 6.4m이므로 보도확장 가능

10) 우이신설선의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와 동일한 형태로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출입

구 신설 시 104정거장 대합실 경유 없이 지상으로 출입 가능



○ 아울러, 동북선을 포함한 도시철도(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사

업자가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함에 따라 이용시민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일

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 이후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운영상의 안전문제 등 여러제약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시민

들이 수십년간 불편을 겪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자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전철 이용동선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유

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별첨자료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E/V

E/V

경사형E/V

E/S

E/S

E/S



역사별 출입구 및 환승통로

□ 103·104정거장


